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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케미칼, 800억원 분식회계 혐의
861억원 상당 지분법 평가손실 반영 안해 … 대규모 적자전환 불가피

금융감독당국은 SK케미칼의 지분법 평가손익과 관련해 800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

갔다.

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6월19일 “SK케미칼이 3월 말 2002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후 2개월 가량 지난 

5월15일 정정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계열사 투자유가증권 지분법 평가손실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흑자에서 대규

모 적자로 전환했다”고 밝혔다.

또 4월말 제출하는 연결재무제표에서조차 861억원의 계열사 지분법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

때 고의성이 상당히 있어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본 후 감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.

SK케미칼은 3월31일 사업보고서에서는 2002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129% 증가한 247억원이라고 밝혔다.

그러나 5월15일 정정신고를 통해 자산이 1조2205억원에서 1조1131억원으로 감소하고, 지분법 평가손실이 61

억원에서 861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당기순이익은 247억원 흑자에서 4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고 수정했다.

이에 따라 SK케미칼의 연결재무제표 상 자본금도 종전 4523억원에서 1022억원으로 급감했으며, 연결 경상

이익도 9224억원 흑자에서 2224억원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다.

SK케미칼은 “맨 처음 SK건설(지분율 40.67%)과 SK그룹 재팬(16%)의 가결산재무제표를 사용해 사업보고서

를 작성했으나 제출 후 계열사들의 악화된 수익성을 재반영하다보니 순손실로 돌아선 것”이라고 답했다.

그러나 금융당국은 자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를 사용했다는 사항을 주석에도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

연결재무제표 상에서도 이연법인세차, 공사지급채무 유동성, 장기미지급비용 등 미기재 사항이 너무 많다는 점

에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.

SK건설은 4월15일 정정신고를 통해 2002년 50억원 흑자에서 191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고 보고한 바 있다.

SK케미칼은 2002년 3월에도 부의영업권 일시환입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주의와 시정요구를 받았다. 

이에 따라 감리 결과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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